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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찬양합니다.
들판의 목자들처럼 우리도 놀람과 설렘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거짓과 불의로 왜곡된 이 세상에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환히 비추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죽임의 위협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치유와 회복을 베푸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유와 해방의 능력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갈등과 다툼, 미움과 분노로 가득한 이 땅에 하늘의 평화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예수님의 탄생, 평화의 소식이 증거되도록 저 북녘의 닫혀진 
문을 친히 열어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 
우리 이웃을 예수님 앞에 초대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함께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06023


